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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반도체 기업인과 반도체 산업 미래 논의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젊은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 열려

- 장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위해 투자ㆍ인력ㆍ기술 적극 뒷받침 의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 14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분야의 젊은 기업인들과 업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반도체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FRD, 기가레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모빌린트, 

리벨리온 등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반도체 팹리스ㆍ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팹리스ㆍ소부장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

하며, 팹리스ㆍ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ㆍ제품이 빠르게 국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산 성능평가,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반도체 산업생태계에서 팹리스ㆍ소부장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본격 운용하고, 금년 2.8조 원인 정책금융을 내년에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팹리스ㆍ소부장 기업과 반도체 칩 생산

기업, 자동차ㆍ전자 등 수요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방안도 강화하

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팹리스ㆍ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방문규 장관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

도체를 생산하는 P1 라인을 방문, 생산 공정을 시찰했다. 이후, 삼성전자 

구내식당에서 경영진ㆍ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젊은 직원들의 근로

ㆍ거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확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으로 유입되고, 젊은 반도체 기업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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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개요

□ 목 적

ㅇ 반도체 산업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ㅇ 소부장/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젊은 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논의

□ 일 시 : ’23. 12. 14일 (목), 10:30～ 13:00

□ 장 소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 참석자

ㅇ 산업부 : 장관, 첨단산업정책관

ㅇ 산업계 : 삼성전자, FRD, 기가레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모빌린트,

리벨리온 등

□ 세부 계획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10:30~10:32 (2‘) • 도착 및 방명록 작성

10:32~10:35 (3‘) • 모두발언

10:35~11:10 (35') • 간담회

11:10~11:15 (5‘) • 기념촬영

11:15~11:50 (35‘) • 현장투어(D램·낸드 생산라인 투어) 

11:50~13:00 (70‘) • 삼성 임직원과의 간담회 (오찬 병행)


